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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

립 촉구 세종충남/충북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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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77명 산재 사망! 여천NCC 참사 민관합동조사 보장하고 보수정당 대선 후보들은 중대 재해 근절 대책을 밝
혀라!

민주노총 세종충남/충북본부는 24일(목)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천 NCC 폭발사고 민관합동조사 실시, 국가산

단 근본 안전대책 수립 촉구, 보수 여야대선후보의 노동자 시민 안전대책 실종 규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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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벌써 7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6명의 노동자가 급속

중독으로 쓰러졌다고 전하며, 4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쓰러져간 여천NCC 폭발사고의 경우는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노후 산단에서 발생했고, 두 달 전 같은 산단 이일산업의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복사판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된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40년 이상 산

업단지는 66명으로 65%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국동시

다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세종충남본부와 충북본부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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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지윤 플랜트 충남지부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일하는 플랜트 노동자들도 최근 수년간 폭발, 추락, 끼임 등

으로 사망사고고 줄을 이었다"라며, 노조에서 안전보건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청에서 법망을 피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이겨

낼 수는 없다, "라고 호소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중대재해사고를 줄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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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일 새움터 대표는 "중대 재해 발생 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현장 노동자라고 일축하며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노동자의 참여보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여천 사고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꼼수로 당사자인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며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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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외면하고 정치공방에 날을 새는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규탄하며,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요소에 대한 요구와 기업의

수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던 발언을 실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

사단 구성과 더불어 재해조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요구에 즉각 화답해야 하며, 국회에 계류된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통과시키

고,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산업단지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모든 중대 재해에 전면 적용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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